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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에 부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부자의 부부는 아들을 낳았다. 부부는
아들을 무뇌라 이름 지었다. 무뇌는 다름
사람보다 힘이 무척 셌다. 그는 장성하자
혼자서 천명을 대적할 정도로 장사가 됐다. 
그는 머리도 총명해 세상의 많은 학문을

알고 싶어 했다. 무뇌의 아버지는 한 선비
를 찾아가 무뇌를 교육시켜 달라고 부탁했
다. 무뇌는 그 이후 선비네 집에 드나들며
학문을 익혔다. 
그때 스승의 아내는 무뇌를 남몰래 흠모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스승은 중요한 일로
집을 며칠 비워야 했다. 선비는 혼자있을
아내가 걱정돼 말했다.
“내가 집을 며칠 비우는 동안 혼자서 잘
지낼 수 있겠소?”
“제가 그리 걱정되신다면 힘이 센 사람에
게 집을 돌봐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비는 그 말을 듣고 무뇌에게 집안일을
살펴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출타하고 무뇌와 집에 단둘이 있을 생각에
무척이나 기뻐했다. 그녀는 꽃단장을 하고
무뇌가 오기를 기다렸다.  
“오래 전부터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부
디 제 마음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숨을 끊을지언정, 스승님의 아
내를 탐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무뇌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매우 화가 났다. 그녀는 남편이 출타했다
돌아올 때가 되자, 계략을 꾸몄다. 자신의
옷을 모두 찢고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냈
다. 그리고 초췌한 얼굴로 방에 누워 있었
다. 집에 돌아온 스승은 아내의 모습을 보
고 깜짝 놀랐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신 몰
골이 이렇단 말이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이 떠난 뒤, 무뇌가 저를 겁탈했습

니다. 제가 끝까지 반항하자 저를 때리고
헤치려 했습니다.”
스승은 몹시 화를 냈다. 얼마 후 스승은

무뇌를 불렀다. 
“내 대신 집안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
다. 내가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내 말
을 따르면 너는 훗날 범천에 태어날 수 있

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 입니까 스승님.”
“천명의 사람 머리를 베고, 그 사람들 손
가락 하나씩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면 범천
왕이 내려와 너를 하늘로 데려갈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어찌 살생을 하고
하늘에서 태어난단 말입니까?”

“지금 내 말을 못 믿겠다는 말이냐. 그렇
다면앞으로나에게배움을구하지말거라.”
스승은 이렇게 말한 뒤, 몰래 주문을 외웠

다. 그러자 무뇌도 모르게 악한 마음이 생겼
다. 무뇌는 스승이 준 칼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간 뒤,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시
작했다. 며칠이 지나 그는 999개의 손가락
을 얻게 됐다.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자,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뇌의 어머니 역시 소문을 듣고 무뇌를

걱정했다. 어머니는 무뇌를 타이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때 무뇌는 어머니를 발견
하자 바로 달려들어 죽이려 했다.
“어머니만 죽이면 손가락 천 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부처님이 무뇌 앞에 나

타나 말했다. 
“너는 지금 삿된 가르침 탓에 끝없는 죄
를 짓고 있구나. 지금 당장 칼을 버리고 나
와 함께 가자꾸나.”

이 말을 들은 무뇌는 갑자기 머리가 맑아
지면서 정신을 차렸다. 무뇌는 자신이 벌인
일에 깜짝 놀라 스스로를 꾸짖었다. 그리곤
바로 그 자리에서 출가했다. 무뇌는 출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한의 도를 얻었
다. 하지만 나라에는 이미 무뇌에 대한 두
려움으로 임산부와 동물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때 한 코끼리가 숲 속에서
새끼를 낳지 못해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저 코끼리에게 가서‘나는 한 사람
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거라.”“저는 수
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찌 그런 거짓
말을 합니까.”“너는 새로운 법 안에서 다
시 태어났다.”
무뇌가 코끼리에게 다가가‘나는 한 사

람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자, 코끼리는
그 자리에서 새끼를 낳았다. 이후 나라에는
많은 아이와 짐승들이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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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만 죽이면 손가락 천개를…‘현우경’이야기(30)

999명의 사람을 죽인 무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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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에서는법당에서부처님께초공양을쉽게올릴수있도록연꽃모양의크
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
용하여화재위험을완벽하게방지하도록설계되어있어법당및야외어디서나안
전하게초공양을올릴수있습니다. 이제모든불자님들의마음을담아법당에서 1
인1등연꽃밀납양초로초장엄을 할수있습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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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납양초 교체형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연화 大 9.5∮× 11㎝, 연화 中 9∮× 10㎝, 연화 小 7∮× 6.5㎝

밀납연화 小 7∮× 6.5㎝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 34㎝ 육각초 7.0∮× 34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백목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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